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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Pavilion 2025
Osaka, Japan

Location

CostDate

Use

Co-ArchitectClient

Site Area

Building Area

Total Area

Structural Engineer

Osaka, Japan

17 billion Won2022-2025

Pavilion

NIKKI SEKKEI KOTRA

3,501.82m2

2,356.3m2

3,676.53m2

CNP Dongyang

Engineering Nature, 
Designing the Future

288개의 한산 모시모듈을 광화문의 우진각 지붕의 형태를 차용하고, 
전시관의 거울 벽면 반사를 이용해 반쪽 형태가 온전히 합쳐지도록 
설계되어 관람객을 환영하며 5천 년 역사 속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미디어 파사드는 자연과 
소통하는 최첨단 미디어 기술을 통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미래를 
보여준다.

한국관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설계로, 전시 종료 후에도 
다양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한국관에서 사용된 직물들은 
국내 패션 및 섬유 업사이클 기업과 협력하여 의류 및 디자인 제품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동아알루미늄의 폴대는 엑스포 이후 다른 건축 
프로젝트나 아웃도어 제품 제작에 재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조명 
시스템 또한 재사용 및 재배치를 고려해 향후 문화 공간 및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에 활용될 계획이다. 한국관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소재와 기술, 
첨단 제조업과 전통 제조업의 결합 및 업사이클링 등을 통한 행사 이후의 
지속 가능성의 미래를 보여주는 메시지이다.

세계 3대 행사 중 하나인 엑스포가 2025년 4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다. 
이번 엑스포는 “우리 삶을 위한 미래 사회 설계(Designing Future 
Society for Our Lives)”를 주제로 하며, 한국관은 “삶을 연결하다
(Connecting Lives)” 테마 영역에 자리잡고 있다.

백의 민족으로 여백의 미를 담는 흰색과 한국의 처마와 저고리 같은 
한국의 곡선으로 표현된 한국관은 한산 모시로 상징하는 자연 매체
(natural medium)와 미디어 파사드의 가상 매체(virtual medium)를 
병치하여 자연과 가상의 경계를 허무는 ‘하이브리드 미디어 경험’을 통해 
인류가 자연을 엔지니어링하고 미래를 디자인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요 공간인 ‘햇빛과 조명으로 연출된 한산 모시 홀(Hall)’은 전통과 한국 
제조업의 산물이다. 삼국시대부터 전해져 온 한국의 전통 섬유이며, 
자연에서 얻은 모시풀 섬유로 직조되는 한산 모시는 빛과 공기를 투과하는 
성질이 있어 자연광 아래에서 다양한 표정을 드러낸다. 바람이 불거나 
습도가 변화하면 형태가 미세하게 변하며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살아있는 
자연 매체이다.


